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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産學共同硏究의 발전추이1) 

1. 산학협력의 역사 

미국에서는 산업기반으로서 산학공동연구개발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의 각종 발명이나 과학적인 발견은 다양한 
산업발전을 가져다주었는데, 그러한 발견 및 발명의 대부분이 산학 공동연구개발에 의한 것이다. 또 대학에 있어서
도, 산학공동연구개발은 미국대학의 응용중시, 실학중시로 연결되는 연구교육수단의 하나이다. "Research 
University"라고 일컬어지는 연구중심형 대학의 기원은 다음의 3가지로 분류된다. 

-하버드대학, 예일대학으로는 대표되는 "아이비 리그"로 불리우는 동부 엘리트 大學群으로, 이들은 교양을 중심으
로 한 교육을 하는 牧師 및 知的 엘리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것이다. 엘리트대학에게는 과학도 자연철학
으로 취급되어 현대과학, 특히 실험과학은 예전의 엘리트대학의 커리큘럼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었다. 

- 미국의 대학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land grant대학"으로 불리우는 州立大學群으
로, 州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 창설된 것이다. 수많은 대학이 이 분류에 들어가게 된다. 랜드 그랜트 
대학은 대학에 대한 연방소유지 무상불하(land grant)를 목적으로 하는 「1862년 모릴법」제정 이후 각 주에서 잇
달아 설립된 주립대학으로, 설립취지는 각주의 농업 및 기계교육의 거점으로서 수많은 州民에게 농업기술 및 기계기
술을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 그리고 가장 공동연구개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3번째의 분류인 "기술전문학교(technical school)"로 불리
우는 工科大學群이다. 이들 기술전문학교군은 land grant 대학군과 거의 같은 시기에 발전하였는데, lant grant 대학
과는 달리 과학·공학연구/기술 엘리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술전문학교의 연구·교육내용은 프랑스의 에콜 폴

리테크닉을 모방하고 있으며, 아이비 리그 등의 엘리트대학이 교양을 교육목표로 한데 반하여, 기술 연구개발을 주체
로 한 고등 엘리트교육을 위해 전문성이 높은 응용공학, 응용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연구를 지향하였다. 공과대학
군은 오늘날에도 미국의 산학협력의 중추적인 존재이며,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캘리포니아공과대학, 죠지아공
과대학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Land grant 대학은 「대학과 지역산업과의 연결 」을 목표로 하고, 기술전문학교는 「대학과 기업과의 강력한 연
계」를 목표로 하여, 미국 고등교육의 특색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Land grant 대학과 기술전문대학
은 대상으로 한 학생층은 다르지만 실용성, 응용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
다. 특히 산업계의 요망은 「기초과학」 과 「응용과학」의 공존관계로, 이들 대학은 그러한 요망에 응답하지 않으
면 안되게 되었다. 

특히 「화학분야」에서는 이러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과의 관계를 비교적 용이하게 다루어 왔다. 원래「화
학」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성격에 대한 차이가 적어, 기초연구의 성과가 곧 바로 응용·실용성을 가진다는 측면

을 가지고 있다. 대학에서 화학이 강의되기 시작한 것과 함께 화학산업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며 「화학」이 본래 가진 학문적 성격에 연유한다. 사실 19세기말경부터 화학교수가 화학회사의 
컨설턴트가 되기도 하고 화학자가 산업계와 학계간을 왔다갔다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대학을 졸업한 
화학전공 졸업자들은 산업계에서 자신의 전공을 활용하는 직장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당
초 동부 엘리트 대학의 좁은 학계에서 밖에 찾을 수 없었던 화학박사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산업계 주도의 응용화학
부문을 중심으로 land grant 대학이나 기술전문학교로부터도 배출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 독일, 영국에서는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의 고문을 맡고 기업간에는 교수 쟁탈전 또는 대학간의 교수 초빙경쟁
이 생겨났다. 최근에는 생물학도 여러 가지 농업문제, 의학치료, 산업부문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연구의 기초가 되었
으며, 컴퓨터 사이언스도 그의 성격상 매우 높은 응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응용성이 높은 과학분야는 후에 
「공학」으로 불리우게 되었는데, 그 발상이나 성격 때문에 「공학」이 응용지향이 높은 연구부문이라는것은 당연하
였다.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화학산업이나 전기산업이 발생당시부터 MIT 등의 기술전문학교에 자사의 기사를 
보내, 고등전문훈련을 받게 하는 등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성격이 미국에서
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강력한 보완·공존관계를 낳은 기초가 되어, 오늘날 산학협력 기반구축의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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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다. 

산학협력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19세기부터 수많은 대학이 지역산업, 州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중요한 사명
으로 하여 발생하였다. 또 한편으로 지역 및 주의 산업적 요청이 대학의 연구·교육의 발전을 촉진하는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면 뉴욕주는 관리양성학교로서 뉴욕주립 슈라큐스대학을 설립하였으며, 또 아이비 리그의 하나인 코
넬대학이 농업, 임업, 수의학 교육을 위해 창설되어 지역의 농업 및 임업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 

미국의 대규모적인 기업은 지역에 속하는 곳이 많은데, 각각 의 지역에 있는 대학과의 공동연구·공동개발을 통하여 

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의 발전, 더 나아가서는 대학의 발전에도 막대한 공헌을 해왔다. 예를 들면, 켈리포니아주 
의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대학,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교가 없이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며, 매사추세츠주의 하이테
크산업의 발전도 MIT 의 힘이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한 벤쳐사업은 대학과
의 협력으로부터 생긴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의 산학협력은 지역이나 주의 산업발전
기반이며, 또 대학과 기업은 지역과 주의 산업발전기반인 산학협력을 통하여 서로 발전하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파트
너였다. 산학협력의 형태와 역할은 시대의 변천과 함께 변화해 왔지만, 오늘날에도 산학협력이 지역이나 주의 산업발
전의 중요기반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2. 산학협력에 관한 사회환경의 변천 

산학협력의 내용이나 협력관계의 강약은 각각의 분야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축적, 그 산업분야의 성격 또
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화한다. 예를 들면 전기산업의 초기에는 과학자가 매우 큰 역할을 하였지만 그
후 곧 전기산업계와 학계와의 관계는 희박해지고 있다. 반도체와 컴퓨터기술부문도 마찬가지이다. 반도체산업이나 
컴퓨터기기산업의 발상에는 대학의 연구자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트랜지스터나 집적회로에 관한 물리학적 
연구개발은 대학과는 거의 관계가 없이 산업계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 오늘날에서 조차 이러한 산업계의 대학에 대
한 관심이나 기대는 필요한 기술지식을 익힌 인재의 공급에 한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컴퓨터 사
이언스부문에서는 거꾸로 산업연구개발에 대학연구자가 오늘날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생물학이 나 바이오테크롤로
지분야에서도 과학자가 과거 30년동안 산업계에 있어 계속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있다. 대학의 연구는 新藥의 길을 열
고, 기업이 노력하고 있는 제약의 연구개발에 중요한 신기술을 가져다 주고 있다. 현재 기업의 바이오테크놀로지 연
구개발은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기술이나 설비도 대학에서 개발되는 경우가 많다. 

(1) 건국초기 ∼ 19세기 

초기의 미국에 있어서 과학연구개발은 산업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활동이며, 정부에게도 중요한 활동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관심은 과학자체의 진보라기 보다는 본질적으로 실용을 위한 것으로 상업상 이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때의 정부의 연구개발활동을 살펴보면, 개척시대이므로 지도제작을 위한 측량(1807년, 재무부에 미국
연안측량부 설치), 공공사업프로젝트(1802년 陸軍工廠 창설). 농업개발원조(1838년 , 의회, 농업시험장을 승인)등
이 있다. 

19세기 중반이 되면서 국가의 발전에 따라 여러 가지 발명도 이루어지게 된다. 잔디깍는 기계, 전보, 미싱 등이 출연
한 것도 이 때이다. 이들의 발명의 대부분은 민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 대부분은 대기업이 아닌 독립된 개인발명가
에 의한 것이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개인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도록 양호한 경
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통감하였다. 그래서 1837년에는 미국 특허국이 736건의 특허신청을 인정하였다. 이
시기는 미국에게는 참으로 개혁과 발명의 시대로, 특허신청은 1860년에 연간 4,778건으로 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과학기술은 남북전쟁(1861∼1865년)에 널리 활용되게 되어, 전보, 철도부설 등의 평화적인 시대의 발명이 
그대로 전쟁에 응용되었다. 또 해군은 증기기술, 포격함 등에 대하여 과학자의조언을 활용하고 과학자가 정부에 조언
을 하는 형태로, 1863년에 전미과학아카데미(NAS)가 설치되었다. 

더 나아가 1862년에는 과학의 발전을 강조한 농무부가 설치되었으며 이어서 미개척지의 농업을 추진한 「홈스태드
법」 , 공유지를 각 주에 기부하여 대학의 설립을 촉진하여 농업 및 기계 기술, 과학의 교육에 공헌한 「모릴법」, 이
들 대학의 주변에 설립된 농업시험장에 연방자금원조를 하기 위한 「해치법」들이 잇달아 제정되었다. 이는 연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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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민간의 응용연구개발 촉진에 이용하는 형태를 확립시켰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또 「모릴법」의 
제정에 의해 지역의 발전과 결부된 실천적 교육이 확립된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한편 이러한 개혁의 시대에 고
도한 기술교육, 고도한 응용과학교육을 목표로 하는 「기술전문학교」가 설립된 것도 미국의 고등교육의 발전에 중
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 미국의 발전은 확실히 연구와 기술에 의존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산업계는 과학자
의 발명에 기대하였고 이 때 학계와 산업계의 교류는 상당히 왕성하였다. 

예를 들면 1892년에 설립된 General Eletronics(GE)사 등은 창설 직후부터 교류고압송전·고저항 필라멘트 전구의 

개발에 착수하여 교류이론의대가인 P. 스타인메츠를 고문으로 맞았다. 또 이때의 Rensseler 공과대학(RPI)과의 교
류는 GE사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말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1900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콜로이드 화학자인 W.R. 휘트니를 영입하여 창설한 연구소로부터는 그 후 기초연구, 화학기술, 전기기술, 야금기술
에 관한 수많은 획기적인 업적을 낳고 있다. 

(2) 20세기 초기 

20세기초의 미국의 산업발전은 현저하여 정부내에서도 산업의 발전이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었는데, 이와 병행하여 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기관이 잇달아 설립되었다. 우선 1901년에 미국의 계량·측량시스

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의 국립표준기술원(NIST)의 전신인 미국표준국(NBS)이 설치되었다. 이어서 1903
년에는 산업노동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상무·노동부가 설립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NBS는 상무·노동부의 감독하에 두

어졌다. NBS는 후에 산업지원을 위한 연구소로 바뀌어 기계·제품의 표준화에 공헌하였으며 독자적인 연구 프로젝트

를 수행하였다. NBS 자산은 상업적 제품에 관한 것이 아닌 어디까지나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일반연구를 하였는데, 
이때 확립된 기 같은 패턴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시기는 관민 협력체제의 작은 모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하였다. 또 상무노동부내의 國勢調査局 등의 활동도 
중요하였다. 이 시기는 확실히 미국의 산업이 발전은 하였지만 반면에 산업연관연구는 급격한 쇠퇴를 나타내기 시작
하였다. 이들 기관은 그러한 쇠퇴를 나타내기 시작하던 미국의 산업연구를 뒷받침하고 동시에 산업의 발전도 뒷받침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에 설립된 그 밖의 정부기관으로는 공중위생공사(현재의 국립보건연구원(NIH)), 항공자문위원회(NACA)등
이 있다. 그 후 민간의 연구개발이 왕성하게 된 계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민간의 연구개발에 의한 무기와 군사
조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 이다. 1915년에는 해군자문위원회(후의 해군연구소)가 설치되었으며, 
1917년에는 전미연구평의회(NRC)가 전미과학아카데미의 일부로서 신설되었다. 이들은 군의 각 부대, 광산국, 표준
국과 함께 독가스나 光學에 과한 연구를 하였는데, 대학도 전쟁지원을 위해 정부나 기업과의 협력을 요청받아 인력공
급 및 연구에 공헌하였다. 다만, NRC의 자금은 정부가 아닌 록펠러재단, 카네기재단 등의 민간재단으로부터 나왔다. 
전쟁을 계기로 하여 1920년경부터 점차로 기업독자적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1920년에는 300개 
정도에 불과하였던 민간연구소가 1930년경에는 1,625개로 늘어났다. 기업의 연구가 왕성해짐에 따라 대학의 연구
자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고,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였다. NRC 활동의 중심이 되었던 분야 는 공학과 산업연구
였는데, 그 당시 개별적인 기업활동에도 관여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은 좋아하
지 않고 오히려 보다 일반적 개괄적인 연구에 종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많은 산업상의 연구개발은 오히려대기업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다. 

또 1920∼30년대에의 대학연구의 방향에 대한 생각도 학술연구만을 중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대학의 연구도 기업의 연구와 같은 선을 그리는 경향이 강하였다. 여기에는 당시 대학에게 가장 커다란 연구자금원이
었던 민간재단의 생각이 반영되고 있다. 이들 민간재단은 대학에 대한 기금제공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대학이 스스로 기초연구를 하는 場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어, 소수
의 예외를 제외하고 상업적인 관심을 가지는 대학의 연구방향이나 산업계에 가까운 대학 그자체의방향에는 회의적이
고, 「대학의 연구소와 산업계의연구개발 간에도 명확한 구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진 재단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3) 제 2차 세계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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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과학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세를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이때 형성된 관민협력
의 패턴은 오늘날의 연구개발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전쟁발발 이전부터 미국의 지도자들은 전재의 결
과가 국가의기술수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느끼었다. 1940년 F.D.루즈벨트 대통령은 국가의 방위에 관한 문제
의 연구에 착수하여, 이것을 감시하기 위한 국방연구위원회(NDRC)를 발족시켰다. 의장에는 카네기 재단 회장인 B. 
부시가 임명되었고, 위원에는 하버드 대학 의 코난트 학장, 벨 연구소 소장 겸 NAS회장 인 쥬웨트, MIT의 콤프톤 학
장, 육군원수, 해군사령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41년 에는 NDRC 의 사명이 연구 외에 의학이나 개발로 확대되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과학연구개발국(OSRD) 
이 설치되었고, NDRC 는 그의 자문위원회가 되었으며 부시는 국장에 취임하였다. OSRD 는 육군, 해군, NACA, 기
타 정부기관의 연구개발전반에 걸쳐 정보교환의 역할을 하였으며, 연구·보고,·프로젝트의 의뢰형태로 개인·대학·기업

의 모든 직접계약이 허락되어 OSRD 의 계약은 정부자금에 의한 기업이나 대학의 종합연구소의 설치에도 이용되었
다. 전쟁 중의 OSRD 및 군대가 기업·대학과 직접계약을 할수 있다는 융통성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전쟁전, 정부와 민간과의 관계는 모든 계약 및 입찰을 공표하고, 가장 낮은 입찰자에게 권한를 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1941년의 「非常大權法」에 의해 연방정부기관은 이러한 규제로부터 해방되어, 그들의 활동이 전력
증강에 유용하다는 것을 조건으로 물자조달에 있어서의 자유도가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다. OSRD 의 운영방식은 전
쟁이라는 긴급사태도 있고 지리적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분산시키고 각 연구기관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등 이제까지
의 원조와 계약상의 고려 등은 거의 무시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하버드, MIT 시카고, 캘리포니아 버클리교, 캘리포
니아공과대학 등)이 나 기업(벨, GE, 듀퐁, 웨스팅 하우스 등) 이 연구개발을 독점하여 그들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증
대시켰다. 또 많은 대학은 연구의 장을 제공하여 과학자들의 대이동도 불러 일으켰다. 

전쟁을 통하여 연방의 연구개발규모는 비약적으로 증대하여, 1939년에 약 5,000만 달러였던, 연방연구개발지출이 
1945년에는 1억 달러로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독자연구의 스타일에서 보조금과 위탁계약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구개발이 정부의 목표 달성 에있어서 중요하다는 개념이 실증되어, 일반에게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4) 전쟁후 (1945∼1950년대) 

제2차 세계대전 후, 대학의 연구자금공급원의 주역은 연방정부가 되었다. 그 결과, 대학연구의 방향에 관한 생각에
도 변화가 생겼다. 정부자금 중에서도 국립과학재단(NSF)이나 국립보건연구원(NIH)으로부터의 기금은 기금배분
에 있다 학술연구자 자신이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대학은 상업적 이익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조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부기금이라는 성격상, 정부자금에 의한 연구는 "특정산업의 이익
으로부터는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용성, 對사회환원성이 높은 것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된
다." 라는 조건이 붙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또 제 1차 ·제2차 대전 중, 대학의 연구자와 시설이 국방연구개발에 커다란 역할의 한 면도 있어서, 연방정부는 전쟁 

후에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대학, 산업계에 대하여 다액의 연구개발원조를 하여, 관민공동
연구개발도 왕성하게 실시되었다. 국방부, 원자력에너지위원회, 항공우주국(NASA)등이 대학 및 대학 관련 연구기
관에 있어서의 특히 공학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주요 지원자가 되었다. 이들의 연구대상 중에는 예를 들면 소재·물성 

등과 같이 국방상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초연구도 포함되어 있지만, 한편으로 대학의 연구
자는 특정기기나 구체적인 시스템의 설계·개발 등에도 다수 손대게 되었다. 이러한 다액의 연방자금원조에 의해 대학

과 기업과의 협력관계는 한 때 침체를 나타내었지만, 연방 자금원조에 의한 공동프로젝트는 그 성격상 종종 대학·기
업간의 연구개발교류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대학연구자와 기업과의 결부는 오히려 강해지는 경향도 있어., 그 중에
는 스스로 신규사업을 일으키는 연구자도 나오게 되었다. 

(5) 1960∼1970 년대 

이 같은 결과, 1960∼1970년대에는 대학으로의 자금원조에 대한 생각은 점차로 「대학의 학술연구는 독자적인 발전
을 꾀해야 하지만, 학술적 연구성과의 일부는 상업적인 성과로도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변화한다. 이 시대에
는 대학측의 생각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대학측은 미국의 경제력에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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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대학연구를 위한 정부 자금원조의 신장율이 '70년대에는 확실히 저하하여 자금원조액의 감액도 있을 수 있을 것
이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이 시기에 學齡人口의 급격한 감소 때문에 대학의 심각한 경영난도 예측
되기 시작함에 따라, 대학측은 새로운 대학의 생존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특히 대학원의 교육수준과 대학교
수·연구자의 능력의 유지·확대는 심각한 과제가 되어, 교육과 연구에 대한 종래의 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 대학경

영자, 연구자의 눈은 필연적으로 산업계로 향해지게 되었다. 

대학의연구에 관한 견해의 변화는 기업측에도 일어났다. 기업과 대학과의 결부는 예전부터 강했다고 말 할 수 있는
데, 기업측은 대학을 인재공급원 또는 인재양성훈련기관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 1960∼1970년대의 다양한 정부지
원프로젝트에서의 교류를 통하여 기업측은 점차로 대학을 연구기관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하게 되었다. 게다가 미국
의 상대적인 경제력의 저하에 의해, 이제까지 절대적 우위를 자랑하던 미국의 기술이 드디어 붕괴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전망과 불안이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던 것과 일렉트로닉스와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의 새로운 기술의 극적
인 발전에 자극되어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자기투자의욕력이 높아진 것은 기업에게 대학과의 협력을 더 한층 매력
있는 것으로 느끼게 하였다. 새로운 개발을 목표로 하는 첨단산업부문에서는 특히 그러한 경향이 강하여, 적어도 컴
퓨터부문과 바이오테크롤로지 부문은 이미 대학에서의 기초연구의 성과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Route 
128호 건설(매사추세츠주), 실리콘밸리의 발전 (캘리포니아주), 남캘리포니아의 항공기 산업(캘리포니아주)등을 
구축한 산학협력과 지역발전의 유기적 결합의 實例가 유망한 모델로서 연방·주정부·대학·기업의 모두에게 주목되기 

시작하였다. 

1960∼1970년대는 대학·기업간의 공동연구개발교류가 일관되게 저조했던 시기이다. 예를 들면, 대학에 대한 연구자

금원조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업으로부터의 투자의 비율은 1960∼1962년을 제외하고는 2∼3%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시대에는 그다음의 1980년대에 일어나는 대학·기업간 공동연구개발교류의 급격한 확대

의 소지가 형성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즉 1970년대 말경부터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미국의 경제· 기술적 우위가 저하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인식이 확대되어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적 변경을 실시하게 되었다. 

연방의회에서는 1980년에 기술이전촉진을 목적으로 한「스티븐슨 와이들러 기술혁신법」의 제정과 연방원조에 의
한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소유권을 그것을 실시한 대학·소기업·비영리단에게 주는 것을 인정하는 「특허상표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81년에는 기업에 의한 기초연구를 위한 대학으로의 기부행위에 대한 대폭적인 세액공제를 
인정한 「경영회복세법」, 연방원조에 의한 연구개발에 의해 얻은 특허를 기업이 상업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인정
하는 「연방지방재판소재편법(정부에 의한 연구개발의 특허에 관한 방침)」등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또 연방정부도 
NSF 에서의 각종 산학고동프로젝트를 개시하는 등, 정부·기업·학계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이 1980년대에 

들어와 잇달아 정비되었다. 

이같은 환경 속에서, 그 때까지 학술연구개발 지출 전체의 3%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기업의 대학에 대한 자금원조는 
1980년대에 들어와 4∼5년 동안에 5%대로 급증하여, 1989년에는 6.6%에 달하였다. 기업의 자금원조가 연방의 원
조를 상회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어도, 그러한 급증이 의미하는 것은 중요하다.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산학협력이 기업과 대학 쌍방에게 이익이 된다는 생각이 일반에게 확대되기 시작한 것을 나타
내고 있으며,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는 대학에서의 연구의 중요성과 기업이 기술경쟁의 최전선에서 생존하기 위해 서
는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최신의 움직임을 항상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부각되었던 것이다. 

(6) 오늘날의 산학협력 

오늘날 미국에 있어서의 산학협력의 뚜렷한 특징은 1980년대의 경향을 이어받아,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개발의 비
율이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1991년의 민간기업으로부터의 대학으로의 연구개발 자금투자의비율은 
전체의 대학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액의 7.3%를 차지하게 되었다. 1980년이 3.9%였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만큼 신장
율이 높은가를 알 수 있다. 

한편, 그와 대체되는 형태로 연방으로부터의 자금투자비율은 매년 내려가고 있어, 1930년에는 67.5%였던 것이 
1991년에는 56.1%가 되었다. 더구나 대학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총액은 1980년의 60억 7,700만 달러에서 , 
1991년에는 171억 달러까지 늘어나고 있어, 어떻게 기업으로부터의 연구개발투자가 급증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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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많은 기업이 대학과 단기의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대기업은 이것을 대규모적이고 계속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고 있는 경우가 두드러진다. 

나아가 지방의 경제발전을 자극한다는 점에서의 대학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주요 대학은 연방이나 주정
부의 지원을 얻어 산업개혁을 자극하기 위한 조직적인 공동체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그이 형태는 여러 가지로, 예
를 들면, 캠퍼스의 가까이에 오피스나 연구소를 포함하는 건물을 세운「산업연구파크」와 같은 형태를 취하는 것, 대
학교수나 스탭이 참가하여 새로운 기업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는 「인큐베이터」의 형식을 취하는 것, 또 보조금이
나 계약에 의해 지방이 하이테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업혁신연구조직」의 형태를 취는 것 
등 여러 가지 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 연방정부도 각종 촉진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
면 NSF가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공학연구센타를 각 대학에 설치하기 위한 자금원조계획도 산업발전을지원하는 
대학활동에 크게기여하는 것이다. 

3. 연구개발과 산학협력에 관한 각계의 시각 

(1) 연방정부의 시각(클린턴 정권의 정책 제언) 

클리턴 정권의 산학협력, 연구개발촉진을 위한 시각은 일련의 「기술경쟁력 강화책 제안」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러한 제창은 1991년 가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클린턴이 선거정책강령으로 발표한 「미국판 산업정책-산
업기술」에 정리되어 있다. 1992년도 미국의대통령 선거종반에 들어간 시점에서 민주당 클린턴 후보는 "미국의 산
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정책"을 중요순위의 Top 에 두었으며, 1992년 9월말, 새롭게 발표된 선거강령에서 클린
턴 대통령 후보 (당시)는 "민간산업부문이 미국경제의 성장·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 라고 하

면서 " 연방정부는 선명하고 활발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라는 강한 기본방침을표명하여, 부시 공화당 정권과는 명백
한 선을 그었다. 특히 클린턴 후보는 대통령 당선후, 의회의 상하 양원에서 과학기술정책입법에 가장 활발하였던 고
어 부통령 후보에게 " 기술정책에 대한 비젼·정책구상의 구체적 실시에 대하여 정권내부 통합·조정을 위한 전적인 책

임과 권한을 위임한다 " 는 취지를 명백히 하였다. 

클린턴 후보는 그에대한 구체적인 대책으로서 대통령 선거 후, 곧바로 민수·민생기술개발 관련 연방정부기관을 통합

조직하여 기술정책과 산업경쟁력에 관하여 미국정부의 정책심의에 민간산업분야로부터의 계통적인 임팩트를 효과적
으로 하는 포럼(기구·기관)을 설치한다라고 말하며, 규제·규칙에대해서는 보다 밀접한 관민협력·제휴를 촉진하도록 

개정·변경을 검토하며, 종래까지의 과학기술정책의 행정부내 조직인 OSTP/FCCET(연방정부 과학·공학·기술연락조

정심의회)의 기능 및 권한 강화를 제창하였다. 더 나아가 과학기술·연구·개발의 행정부 기구·조직의 통합화와 병행하

여 현행의 연방의회 위원회제를 고쳐서 각각 경합하는 정책계획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측의 제도수정도 동 정책분야의 입법기관개혁으로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책구상과 정책실시계획
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a) 정보고속도로 구축 

고도 커뮤니케이션의 전미 네트워크의 개발에 클린턴 정권에 의한 공공 인프라스트럭쳐 투자를 위한 「미 재건 」기
금 800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을 충당한다. 특히 전미 연구·교육용 네트워크의 연방자금지원이 민간부문에 의한 인프라

스트럭쳐 투자자극의역할을 맡게된다. 

이러한 전미정보네트워크가학교·병원·도서관 등을 연결하여 , 정보·지식의 활용교환으로 이어져 기업간의 협력을 촉

진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스트럭쳐 계획의 실시에 있어서는 다른 선진국가들, 특히 일본과의 비
교에 의한 벤치마크 테스트도 한다. 

(b) 중요기술에 초점을 둔 연방정부 연구 개발 (R&D) 계획의 개혁 

신재료, 제조기술, 신제조공정 등 소위 Critical Technology 에 연방의 지원과 자금을 보다 기울이도록 연구개발비
를 대폭적으로 증가 시키고, 군사·국방용을 포함한 총예산 760억 달러를 보다 민수·민생지향으로 한다. 적어도 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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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는 국방연구로부터 중요기술의 R&D 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전반적 산업기술을 최우선 미션으로 하는 견
해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c) 연방 국립연구소의 개혁 

국립연구소에 대하여 더 한층 활발하게 민간산업과의 협력·제휴관계를 맺는 권한을 부여하고 현행의 연구소예산의 

10∼20%를 민간기업과의 합병·제휴벤쳐에 사용한다. 민간기업간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3년이 경고하여도 효과적인 

향상이 없는 경우에는 (국립연구소의 예산은)산업 컨소시엄·대학·기타 연구기관 등 민간기업과의 협동제휴에 의해 

효과를 올리는 프로그램으로 재지향되도록 하고 있다. 

(d) 민간부문의 투자·기술혁신을 조성·촉진하는 최량의 비즈니스 환경구축 

미국의 산업·기술상의 리더쉽 부활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서, 세제의 변경, 통상 및 규제 정책의 변혁(R&D 투자의 

세액공제, tax credit 의 항구화와 하이테크제품의 수출관리 완화)을 요구하고 있다. 

(e) 중소기업의 진흥 및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계획에 대한 투자확대 

170개의 제조업, 보급센타를 앞으로 4년동안에 창설하여, 시장주도지향으로 중소제조기업에 의한 고도제조기기·설
비의 선정과 가동을 위해 원조를 한다.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연구계획의 연방조성 프로그램 자금을 확충하여 각 연방
기관의 R&D 계획예산 중 중소기업을 위한 것을 현행 1.25%에서 2.5% 로 높인다. 

(f) 고도숙련기능노동자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설치 

미국의 교육훈련시스템은 미국의 노동자가 기술집약도가 높은 필요한 기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
해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성적수준을 높이고 핵심이 되는 기술훈련과목에 대해서는 전미통일시험제도를 도입한다. 

(g) 기타 관련되는 기술전략정책의 계획구상항목 

새로운 민생·민수용 중요기술을 추구하는 민간부문주도의 공동개발 콘소시엄에 투자를 확충한다. 그러나 민간산업

이 필요자금의 50%를 연방투자자금에 매치하여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서냉전의 종결을 토대로, 미국의 수출관
리통제의 완화를 꾀한다. 미국의 재외 대표기관에 상무부의 통상전문요원의 배치를 확충하고, 미국제품의 외국시장
에서의 판매촉진, 규격기준설정에대한 참가 및 미국 중소기업의 외국 비즈니스 촉진지원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실
시한다. 

(2) 미국 연방의회의 시각 

최근 미국 의회의 논의 중에서 산학협력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과학기술정책
에 대한 논의는 왕성하며, 장래의 산학협력의 문제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현재, 미국의회에서는 미국의 기술혁신
력의 페이스가 低落하여, 그결 과 미국의 경제성장,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술수준이 경제성장과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커서, 의회의관심은 어떻게 민간부
문의 기술개발을 강화하는가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과거 10년 동안의 입법활동을 보면 통일성 및 일관성이 결여
되어 있지만, 확실히 기술개발정책의 강화를 꾀해 왔다는 것은 알수 있다. 

의회의 어프로치는 점진적인 것으로 한정된 특정분야에 대한 기술진보를 추진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의 창조와 필요
에 따른 변경과 향상·개량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원래 특정기술분야만의개발을 지원하는 데

는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내어 왔다. 그러나 의회는 연방정부기관에 특정한 기술개발 프로그램과 실시의무를 입법조
치를 통하여 부과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입법관할권을 가진 개개의 위원회가 예산승인권한 및 세출권한을 풀로 활용
하여, 위원회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각각의 기술개발 프로그램의 예산항목에 예산승인·세출승인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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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기술계획(ATP)이나 제조기술센터계획 등 상무부 NIST의 계획, 또는 기술담당차관이관할하는 부서 등의 활동
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산승인을 함으로써 의회는 정부가 민간부문의 기술개발을 촉진·조성하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하려는 것 같다. 다만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확실치 않은 요소도 있다. 

이와 같은 의회에 의한 이제까지의 점진적인 기술정책실시강화가 민간부문의 연구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을 촉진하
고, 동시에 더 한층 기술진보를 위한 정부의 관심을 촉진하였던 것이다. 

1993년 2월 , 클린턴·고어 정권에 의해 나온 2가지의 보고서는 국가로서의기술정책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정책은 

기술의연구개발의 상업화에있어서 민간부문의 활동에 정부가직접적 및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신정권 발족과 거의 동시에 나온 이 기술 정책 문서에서 나타난 많은 구상은 기술개발 , 응용 및 상업화 분야에 있어
서의 현재와 과거의 의회 이니셔티브의대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와 같은 연
방정부의 시도가 달성 가능할지, 또 바라는 것인지에 대한 결단에는 또한 시간을 요할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국가경제정책의 일부로서, 기술혁신전략을 1993년 2월 발표한 2가지 의 보고서「미국에 있어서의 
변혁의 비전」, 「미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기술경쟁력 구축에 관한 신방향」에서 밝히고 있으며, 4월 8일 , 의회에 
제출된 행정관리예산국(OMB)이 준비한 FY1994년 연방예산안에도 관련 분야에 있어서의 예산지출의 증가·확충계

획이 포함되어 있다. 1993년 도 의회에서도 하원 입법 제 820조, 상원 법안 제4호에서 각각「1993년 국가경쟁력
법」안이 심의되어, 상무부와 NSF에 의한 제조기술개발의 고양이중심과제의 하나로 되어 있다. 

(3) 대학의 시각 

산학협력에 관한 대학측 시각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매사추세츠공과대학 Industrial Liaison Program 의 보고
「MIT 와 산업 (MIT & Industry - Balancing National Needs with International Ties)」의 내용의 일부를 소
개한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 Industrial Liaison Program은대학이 주도하는 산학협력의 대표적인 것으로, 동 보고
는 미국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생각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될 수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대학에의 연
구가 단순히 「연구를 위한 연구」로서 뿐아니라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혜택을 사회에 미치는 것으로서 「연방의 연구
수요에 대한 대응」,「산업계의 연구수요에 대한 대응 」,「산업계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새로운 산업, 새로운 
수요의 창출」을 예로 들어, 대학연구의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학이 주는 연구성과는 반드시 곧바로 상업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프라
스트럭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은 신지식·신기술을 창조하고, 전문분야에 대한 논의를 하여 기초지식을 교

환하는 「공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가진 것으로, 그 성격부터 대학연구의 성과는 점유와 독점을 허락하지 않고, 
연구정보, 연구성과, 연구인력교류는 국제사회의 모든 분야에 개방된 것이 아니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4) 미국 과학계와 산업계의 시각 

1992년 12월, 대통령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맹세를 새롭계 : 연구중심의 대학과 국가 (Research - Intensive 
University and the Nation)」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부시 대통령(당시)에게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기초
연구를 뒷받침하고, 미국의 과학·공학에 관한 능력을 주도하는 약 150개의 연구대학에 대하여 문제점과 과제를 검토

한 것이다. 자문위원은 산업계 및 학계의 대표자로 구성되며, 그들의 주장은 대학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연구개발
(R&D) 의 문제 및 과제에 관한 미국 과학계, 산업계의 통일적 견해로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연방정부에 의한 연구대학으로의 조성이 커다란 효과를 올려온 것에 비
추어,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연구대학의 과제에 맞춘 연방자금조성정책의 재검토와 재강화의 필요를 호소하고 있다. 제
목에 있는 「맹세」란 1945년, 반네버 부시 과학연구개발국(OSRD) 국장이 트루먼 대통령에 대한 보고로 제출한 보
고서 「과학 - 끝없는 프론디어(Science- The Endless Frontier)」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다. 이 유명한 보고서
는 대통령에 대하여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정부의 광범위한 코멘트와, 대학에 있어서의 기초연구육성, 과학자 양성의 
필요를 강조하고, NSF 의 창설을 제언하고 있다. 그래서 1940년에 미국은 NSF를 창설하였으며,대학에 대한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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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한 기초연구 및 대학원 교육의 지원을 통하여 연방정부가 학술연구지원의 중심적 역할을 다하게 되었다. 또 부
시 보고는 NSF 창설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 뿐아니라 근대과학 및 조직된 연구개발이 국가의 목표달성에 있
어 중요하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연방정부의 과학, 특히 기초연구에대한 원조가 일반의 커다란 찬성을 얻고 있는 것
을 연방정부에게 느끼게 한 점으로 매우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이었다. 1992년 보고「맹세를 새롭게」는 시대의 급변
속에서 국가안전보장상의 수요의 변화, 타국의 경제적, 기술적 도전의 증대, 새로운 환경보전 및 공중위생문제의 발
생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미국에게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대학의 역할이 
오늘날 만큼 중요한 때는 없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연구를 주체로 하는 대학과연방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시대의 요청에 맞게 해야 하는가의 과제를 다음의 6가지 관점에서 검토하고 구체적인 제언을 하고 있다. 

① 새로운 자원환경에 대한 대응 

② 연구대학에 있어서의 교육활동의 중요성 

③ 대학에 대한 대중의 기대와 신뢰의 회복 

④ 대학의 기초연구에 관한 연방투자 

⑤ 대학과 산업과의 관계 

⑥ 기대되는 과학기술능력의 특정과 개발 

4. 미국에 있어서의 산학협렵의 형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의 산합협력은 ① 산학공동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 ② 기업 및 비영리기관에 의한 대학·연구

기관의 연구에 대한 조성을 목적으로 한 것, ③ 대학·연구기관에 의한 기업연구개발에 대한 협력을 목적으로 한 것의 

3가지로 나눌수 있으며, 그들은 다음과 같은 각종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1) 산학공동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 

(a)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과 민간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및 죠인트 벤처 

(2) 기업 및 비영리기관에 의한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에 대한 조성을 목적으로 한 것 

(a) 민간기업으로부터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위탁연구 

(b) 대학에 있어서의 연구개발에 대한 민간기업으로부터의 연구자, 기술자의 파견 

(c) 시설의 공동 이용 

(d) 각종 기부 (기부금, 기부강좌 등) 

(3) 대학·연구기관에 의한 기업연구개발에 대한 협력을 목적으로 한 것 

(a) 민간기업사업에 대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참가 

(b) 대학·연구기관에 있어서의 연구성과의 민간기업으로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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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 의한 민간기업의 연구자·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d) 시설의 공동이용 

(e) 대학교수, 연구자에 의한 민간기업에 대한 컨설팅 

단. 이러한 형태는 명확하게 나누어지지 않고, 대부분의 사례는 그러한 성격을 동시에 가진 것이 대부분이다. 즉, 산
학 양 부문의 연구개발협력은 대부분의 경우, 그 자체가 대학의 연구개발능력의 향상에 공헌하며, 기업에 있어서의 
학계의 연구성과에 대한 이용기회를 주는 것이다. 

<담당 · 정책동향팀 朴敬善 編譯> 

최근 연구개발예산의대폭적인 삭감에서 볼 수 있듯이 중간선거 이후공화당 우위의 의회는 기존 클린턴 행정부의 정
책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편집자 주) 

주석 1) 이 자료는 JETRO 技術情報, 1995년 11월호에서 발췌·편역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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